
브라질 마나우스 이경승·정다운 선교사의 6 월 사역소식 및 7 월 기도제목 

푸르른 7 월,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브라질 청년 Julia, 한국 선교훈련 시작

브라질 청년 Julia 가 한국 드림교회의 '드림 빌더스(Dream Builders)'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지 청년들을 선교 리더로 

세워 다시 자국으로 파송하는 '보내는 선교'를 목표로 합니다. 

앞으로 최소 6 년간 한국에서 훈련을 받게 될 Julia 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한국교회와 브라질 선교지를 연결하는 귀한 선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Julia 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모든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브라질 목회자 한국 방문 

브라질 목회자 6 명이 6 월 17 일부터 29 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광림교회 

호렙산기도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와 선교 유적지를 탐방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도 

영성과 선교 정신을 직접 경험하며 큰 은혜를 받았고, 특히 새벽기도 문화를 통해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고 기쁨 가운데 귀국하셨습니다. 

 

3. 여름성경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브라질은 방학을 맞아 성경학교와 다양한 전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명샘교회는 6 월 27 일부터 7 월 9 일까지 총 6 번의 세션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으며, 

7 월 10~11 일에는 지역주민 초청 찬양집회와 바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나우스교회는 7 월 18 일 '작은 선교사, 큰 일꾼'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선교를 배우고 강변마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선물 꾸러미를 직접 

준비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베네수엘라 난민사역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있는 베네수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나우스교회에 출석하는 베네수엘라인 넬리 자매가 국경지역 난민사역을 돕기 위해 

단기봉사자로 보내집니다. 베네주엘라 구경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이번 사역을 이끄실 

마르씨아 목사님과 사역팀, 그리고 위험한 국경지역을 오가게 될 넬리 자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모든 사역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정다운 선교사의 건강 

정다운 선교사의 허리 통증이 최근 심해져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보험 적용 가능 시기인 8 월부터 본격적인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벌써 아이들이 한국에서의 첫 학기를 마치고, 다음 주인 16 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따뜻한 친구들을 만나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처음으로 

한국에서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수련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기도와 예배의 

영성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을 나눌 귀한 친구들을 만나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중한 인연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안식년으로 들어온 지도 어느덧 5 개월이 되었지만 그동안 바쁜 사역 일정으로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 달간의 짧은 여름방학 

동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만들고 사랑과 쉼을 

충분히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분의 가정과 삶,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자리 위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